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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에너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다양

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기 오염 

및 수질 개선을 위한 공정 설비 규제부터 신재생에너

지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

하고 막대한 투자비용 대비 부족한 효과를 가질 수 있

다는 우려도 제기되기에, 최근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을 활용한 행동경제학적 연구

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대비 높은 에너지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설계 방안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은 기존 주류경제학 이론의 핵

심 가정(assumption)으로 역할을 해온 인간의 합리

적 의사결정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사실 주류경제학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인간의 합리

성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대한 질문은 오래전

부터 제기되어왔으며, 1978년 Herbert Simon이 노

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합리

성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휘되며 결국 효용 극

대화적인 행동이 아닌 자기만족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다’1)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수많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2002년 Daniel 

Kahneman과 Vernon Smith는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이 제한된 합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적 모

형을 구축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실증적 규명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소위 [행동경제학] 연구의 토대를 굳건

하게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영예

를 안게 된다. 이 두 경제학자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Herbert Simon 이후 경제 주체들의 제한된 합리성을 

24년 만에 다시 세계 경제학계의 수면위로 부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경제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인간의 비합리적 특징을 기반으로 

정립된 [행동경제학] 이론과 부합되어 설계된 국내외

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정책들을 살펴본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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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mon(1955)와 Simon(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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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다양한 행동경제학 이론 중에서도 최근 에너지 절

약 및 환경 보호 정책과 연결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및 사회적 기준(Social reference)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실무적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사례뿐만 

아니라, 연구적 환경 내에서 실험적으로 사용된 가상

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들의 효과도 함께 소개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전술하였듯이 

최근 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및 사회적 기준

(Social reference)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안 가능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이나 정책 등을 제시

한다. 3절에서는 현실에서 실제 이행되고 있는 [행동

경제학] 기반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프로그램 사례

를 살펴본다. 마지막 4절에서는 기존의 실제 사례 및 

실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시장과 관

련된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한다. 

2. 에너지 절약에 대한 행동경제학 연구 

사례

가. 현상유지편향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유도 : 미국 

브라운대학교 기숙사 실험

우리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길로 출근

하는 것을 선호하며, 새로운 식당을 찾는 것보다는 자

주 다니던 식당, 그리고 처음 앉았던 자리를 선호하

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이와 같이 사람

들은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현재의 상태

에 가치를 두고 바뀌지 않으려는 심리적 경향을 가지

고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이라 하며, 이러한 현상유지편향은 합리적

인 의사결정자는 언제나 최고의 효용을 가져다주는 선

택을 할 것이라 주장하는 신고전학파의 합리적 선택이

론과는 분명히 배치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2012년 미국 브라운대학교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유

지편향(Status Quo Bias)이 전력 소비 및 절약행태에 

있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우선 3개(A,B,C)의 학생기숙사 건물을 선정하고 총 2

주 동안 기숙사의 전력 사용량을 점검하였다. 2012년 

4월 10일~16일 간의 전력사용량을 기준(reference) 

사용량으로 잡은 후, 4월 17일~23일 동안의 전력사용

량을 실험 주간의 사용량으로 정하였다. 실험 팀은 기

준 기간이 끝나는 4월 16일 정오에 3개의 기숙사 건물 

중 하나인 A에 방문하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공동생활장소(라운지나 식당, 화장실 등)의 조명 스위

치에 “이 조명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꺼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본 상태가 유지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라는 공지 문구를 붙여 놓았다. 반면, B기숙사 공동생

활장소의 조명 스위치에는 “이 스위치로 조명이 작동

됩니다. 사용 후에는 꺼주세요.” 라고 적어놓고, 마지

막 C기숙사의 조명 스위치에는 아무런 공지를 붙이지 

않았다. 즉 실험 팀은 A기숙사에 ‘현상유지조건’을 설

계함으로써2), 이러한 현상유지조건이 기숙사 학생들

                                                                                                                  

2) B기숙사는 현상유지조건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중립적 개입’이 시도된 실험 군이고, 마지막으로 기숙사 C는 아무런 개입이 시도되지 않는 실험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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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력사용량 변화에 유효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실험 기간 동안 기숙사 A에서의 

전력사용량이 기숙사 B와 C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기숙사 A에서의 평균전

력소비변화율(기준기간 대비 비교기간)은 –0.7%에 

육박하였지만, 기숙사 B와 C는 여전히 약 1%와 3%

를 기록하며 전력사용절약의 행태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실험 팀이 A기숙사에 적용시킨 현상유지통

제가 실제 절약 행태를 효과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판

단되는 결과이다. 또한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은 기숙

사 C보다 약간의 개입이 있었던 기숙사 B에서의 전력

소비가 적었다는 점은 인간의 ‘현상유지’ 성향이 전력 

절약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잘 드러난 결과

로 해석된다. 

기숙사 A의 학생들이 여타 기숙사학생들에 비해 특

별한 절약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등해야 하는 전기 스위치”라는 정보는 기숙사 A의 

학생들의 ‘현상유지성향’을 자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에너지 절약은 아니지만, 기본 입장(default)에 

따라 인간의 현상유지성향이 자극되어 나타나는 사례

는 상속 유산 및 장기기증 정책 사례3) 등에서도 잘 나

타나고 있다.   

자료: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2015.8.21, 사이버지점

                                                                                                                  

3) 최성희 (2016) pp34~35.

주: 가로축의 SQ는 기숙사 A, non-SQ는 기숙사 B, control은 기숙사 C를 의미 

     세로축인 전력소비평균변화율임.

자료: Brown University (2012) pp.4

[그림 1] 기숙사별 기준기간 대비 실험주간 전력소비평균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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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conomic imperialism; The economic approach applied outside the field of economics, Radnitzky, Gerard, ed., Bernholz, Peter, ed., Professors World Peace 

Academy Book Series, New York: Paragon House, p133-55, 1987 중에서 Jame Coleman이 쓴 “Norms as Social Capital” 논문 p136~136 참조

나. 사회적 규범(Social norms)을 사용한 에너지절약 

유도 실험 연구

개인의 선택이 이기적 목적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이

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개인의 선택이 반드시 개인

의 이기적 목적만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 혹은 사회의 

만족도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이기심에 충실하지 않은 선택이 

소위 경제학적으로 비효율적인 선택이라는 비난에 직

면하더라도 말이다. 

자신의 이기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인 혹은 

공동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고려한 개인의 행동

을 [행동경제학]에서는 ‘사회적 규범(Social norm)’ 혹

은 ‘사회적 기준(Social reference)’에 근거한 선택으

로 언급되고 있다. 사실 전통적으로 사회적 규범의 개

념은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에서 발전

되어왔는데, 한 사회를 지배하는 법, 질서, 문화, 제도, 

통념 등이 사회적 규범에 해당된다.4) 사회구성원으로

서 개인들은 이러한 유·무형의 규범에 반응하고 자신

의 개인적 선택의 조건으로 고려하기에, 타인의 이득

이 녹아있는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면서 개인의 이득만

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

회적 규범에 근거한 인간의 행동적 특성이 에너지 절

약과 환경 보호에 있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

는지를 실제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1) 호텔 그린카드를 통한 에너지절약 실험

Goldstein(2008)은 개인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개인 자신’이 아닌 ‘사회(=대다수 

타인)’에 두고 있다는 것을 세계 각국 호텔들에서 비치

하고 있는 그린카드(Green card)를 통해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린카드는 환경보호를 위해 객실에 비치된 침대 시

트 또는 수건을 매일 세탁하지 않고 재사용해도 좋다

는 표시의 카드로 호텔 투숙 시 객실 내에 배치되어 있

는 카드이다. 이를 투숙객이 침대 시트 위 또는 문고리

에 걸어 두는 경우 어제 사용한 시트와 수건을 당일에

도 사용하게 된다. 결국 고객의 실천의지와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한 캠페인인 셈이다. 세탁물이 줄면 

자연히 에너지 사용이 줄고, 세탁 시 사용되는 세제 등

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어들게 된다. 어쩌면 보는 관

점에 따라 카드 한 장 걸어 놓는 실천, 여전히 깨끗한 

시트와 수건을 하루 더 사용하는 것은 대단하게 보이

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포함된 가격을 지

불하고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결과

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Goldstein(2008)은 기존의 그린카드에 대해 

사회적 규범(Social norms)과 관련된 몇 가지 글을 추

가함으로서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

구를 진행하였다. 호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HELP SAVE 

THE ENVIRONMENT” 문구에 더해 “이 프로그램은 

현재 숙박고객의 75%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사

회(=대다수 타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 그린카드와 

기존의 그린카드를 190개의 객실에 무작위로 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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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주일간의 참여율을 비교 하였다. 실험 결과는 기존

의 그린카드가 35.1%, 새로운 그린카드가 44.1% 참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는 앞서 언급하

였듯이 개인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 의사결정의 기준을 

‘개인 자신’이 아닌 숙박고객의 75%가 참여하고 있다

는 ‘사회(=대다수 타인)’ 에 두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 : Goldstein(2008), pp475

[그림 2] 실험 1 참가자의 수건 재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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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tein(2008)은 두 번째 실험에서 첫 번째 실험

에서 보인 사회적 규범(Social norms)을 세분화하여 

에너지 사용에 있어 개인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

는 규범적 요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5가

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기존의 다른 문구가 개입되지 않은 그린카

드, 두 번째, 이 프로그램은 ‘호텔 투숙객’의 75%가 참

여하였다는 메시지를 포함한 그린카드, 세 번째, ‘현재 

객실을 사용한 고객’ 75%가 참여하였다는 메시지가 포

함된 그린카드, 네 번째, 이곳 ‘시민’들의 75%가 참여

하였다는 메시지가 포함된 그린카드, 마지막으로 ‘성

별’의 측면에서 남성은 74%, 여성은 76% 참여하였다

는 메시지가 포함된 그린카드로 구분 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객실을 사용한 고

객 75%가 참여했다는 메시지가 포함된 그린카드가 

49.3%로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의 그

린카드가 37.2%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또한 같은 객실을 사용한 고

객정보, 호텔에 투숙한 고객에 대한 참여 정보, 이 도

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정보, 성별 참여 정보, 기존 

그린카드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는 점에 대해 이는 

사회적 규범 중에서도 현재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근접한 사회(=대다수 타인)에 대한 정보가 개인

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 의사결정 기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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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많은 연구를 통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면 Schultz et al (2007), Goldstein et al (2007), Cialdini (2003)이 대표적이다.

자료 : Goldstein(2008), pp478

[그림 3] 실험2 참가자의 수건 재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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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이웃의 행동과 에너지 절약

Nolan et al.(2008)은 810명의 캘리포니아 거주자

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에 있어 사회적 기준(social 

reference)을 제시하였을 때 실제 전력 및 가스 소비량

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실험하였다. 사회적 기준 

제시를 위한 방법으로 훈련받은 조사원이 가정 방문을 

통해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현재 거주지의 이웃 대부분(77%)이 여

름 난방을 위해 에어컨 사용 대신 부채나 선풍기를 사

용하고 있으니 당신도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덧붙였

다. 피방문자는 자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웃이 이러

한 행동을 당연히 하고 있다는 일종의 사회적 기준을 

제시 받음으로 인해 자신의 에너지 사용 행태를 돌아

보게 되고 결국 약 20%의 전력 및 가스 소비량 감소로 

귀결되었음이 측정되었다.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에 변화가 발생한 동기가 개

인이 아닌 사회적 기준에 근거하였다는 것은 사회

적 기준과 행태 변화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 언급될 

수 있다.5) 또한, 사회적 기준의 영향력도 측정되었는

데, 피방문자들이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정보나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정

보보다 이웃의 대다수가 절약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9%나 더 많이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에너지절약을 가장 강력하게 유발한 ‘사회적 기준’은 

단순한 이타심이나 사회성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오히려 에너지절약을 해야 하는 동기가 이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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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power 기업은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서 창설된 소프트웨어서비스를 위한 공공기업으로서 2010년 이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명성을 얻고 있다. 

7) SBS CNBC “美 전기비 절감업체 오파워, 비법은 ‘경쟁 심리’,”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76699

이나 사회성에서 발현되었다면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

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보가 더욱 적합한 개입

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Nolan et al. (2008)

에서의 사회적 기준(대다수의 이웃이 하고 있다)은 차

라리 ‘경쟁심리’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적 규범이라는 개념의 폭이 더욱 확장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3. 국내외 실제 프로그램 사례

가. 에너지 절약형 고지서

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적 기준이 경쟁 심리로 해석

될 수도 있다는 사례는 최근 Opower6)의 에너지비용

청구서이다. 최근 한 미디어는 Opower 기업의 에너

지비용청구서 모델이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큰 성

과를 올리며, 이는 기본적으로 경쟁 심리에 근거한다

고 주장하였다.7) 뉴욕대학교의 Allcott교수는 2011년 

Journal of Public Economics의 Lead Article로 선

정된 그의 논문을 통해 Opower기업의 전력청구서가 

사회적 기준으로서 전력 소비 절약에 얼마나 기여하였

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4]에서와 같이, Opower 기업은 지난달의 전

력사용량이 주변 이웃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하여 현재 나의 행동이 사회적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

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만약 사회적 표준으

로서의 이웃 평균 비용보다 내가 많이 쓰고 있다면 나

는 사회적 표준에 동조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불편함으

로 인식하여 결국에는 더욱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행동

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Allcott(2011)의 실증 

분석 결과, Opower의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전력청

구서 모델이 최대 6%의 전력소비감소를 이끌어내었으

며, 평균적으로는 약 2%의 전력소비감소에 기여한 것

출처: Allcott(2011) pp. 1084

[그림 4] Opower 전력사용량 청구서의 사회적 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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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보다 앞서 Staats & Harland(1995)도 비슷한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방문조사원들이 계속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집집마다 알려주고 feedback을 요구할 

경우, 약 27%의 전력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으로 추정되었다.8)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Opower와 같은 사회적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고지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 고지서 사업으로 2012년부터 한국에너

지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의 

에너지 소비현황을 쉽게 인식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절

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고지서 내 

불필요한 수치 등을 없애고 전기·열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단지 내 동일면적대비 비교, 전년 동월과 당월 비

교 표현을 시각화 하는 것이다([그림 5] 참조).

실제 본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초구 방배동 아

파트 600세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3-2] 우측의 디자인 시범사업의 고지서로 채택되어 진

행되었다. 빨강, 노랑, 초록의 컬러디자인으로 시각화

하여 소비자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

으며 이웃대비 에너지 평균 사용량이 10% 많은 가구

의 고지서는 ‘빨강’, 10% 전후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

우 ‘노랑’ 마지막으로 10% 보다 적은 소비를 하는 가구

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고지서를 발행하였다. 2011년 

1∼3월 실험을 실시한 결과 1월 전국 전력사용량은 전

년대비 3.7%증가 하였으나 시범단지 사용량은 0.14% 

증가에 그쳤으며, 2월 전국전력사용량은 전년대비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1.01.18) “에너지절약 디자인도 함께 한다”

[그림 5] 아파트 고지서 개선 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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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승, 시범단지 사용량은 2.07% 감소 6.17%p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월의 경우 

전국전력사용량은 2.0%, 시범단지의 경우 5.95% 감소

함으로서 전국 평균 사용량 대비 3개월 8.9%p의 에너

지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최종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에너지절감 효과가 실제 검증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개선된 에너지 절약형 고지서를 전국적

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세웠으며 현재는 한국에너지공

단 주도로 2017년 500만 가구를 보급을 목표로 시행

되고 있으며, 현재 연도별 추진 목표 이상으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지서 사업은 아직 초기 사업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2017) “아파트 고지서 개선 사업”

<표 1>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고지서 사업 연도별 추진목표 및 실적

　년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목표 가구수(만세대) 32 79 148 250 370 500

실적 가구수(만세대) 32 83 164 274 419 -

                                                                                                                  

9) 손실회피란 앞서 전망이론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동일한 규모일 경우 손실의 주관적 가치가 이득의 주관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

(Kahneman & Tversky 1979)

으로서 이웃 동일면적 대비 평균사용량(타인의 정보)

을 고지서에 제안함으로서 소비행태를 줄이도록 유

도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Opower는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즉 타인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동경제학에서 주요한 

연구사례인 손실회피 성향(Loss aversion)9), 현상유

지편향을 활용한 OPT-out, OPT-in , 자발적인 성향 

등 다양한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사람들은 동일한 금액일 경우 손실의 주관적 

가치가 이득의 주관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Opower

는 명세서에 에너지 절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득)을 제시하는 대신 절약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

는 금액(손실)을 명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 자발적으로 약

속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전년 

동월에 비해 일정 수준의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약속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강압적인 개입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된 고지서를 기본형(default)으

로 제공하고 일반형식의 고지서를 원할 경우에는 별

도로 요청하도록 디자인 해 놓았다. 이는 현상유지편

향에 대한 대표적 인용 사례 중 하나로서, 주어진 옵

션에 대해 동의(거부)한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거부(동의)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부(동의)의사를 제공

해야 하는 경우, 초기에 디자인 되어있는 형태에 따라 

동의 거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한 디자인

이다. 결국 고객 맞춤형 고지서를 기본형으로 설정함

으로써 소비자들의 Opower 디자인고지서에 대한 동

의를 높이고 거부를 낮춤으로서 에너지 절약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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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자신들의 결과를 통해 

보이고 있다.

나. 기타 ‘넛지스타일(Nudge-Style)’의 에너지절약

Nudge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공격적인 개입이 

아닌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한다. 행동경제학자로 유

명한 Richard Thaler와 법학자인 Cass Sunstein이 

동명의 ‘넛지’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

는 단어이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은 이

러한 ‘넛지’의 관점을 활용한 2009년 친환경 프로젝트 

Fun Theory Project를 진행하였다.

자료 : 폭스바겐 The fun theory project  (www.thefuntheory.com/piano-staircase)

[그림 6] ODENPLAN 지하철역의 피아노 계단(설치 전·후)

스웨덴 스톡홀름시 ODENPLAN 지하철역에 계단을 

밟을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도록 하여 사용자로 하

여금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하

도록 유도하였다([그림3-3] 참조). 실제 이전보다 계

단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이 66% 증가하는 효과를 낳

았다. 지하철, 공공장소 등의 승강기 전력소모를 최소

화시키는 성공적인 대표 프로젝트로서 자리매김 하였

다. 우리나라도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지하도상가, 

문화예술 입히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을지로

역’에 피아노계단이 설치가 되었으며 폭스바겐사와 마

찬가지로 계단을 피아노 건반으로 바꾸어 밟을 때마

다 피아노 소리가 울리도록 조성하였다. 한 걸음 더 나

아가 서울 서초구청과 한국 야쿠르트는 서초구 고속버

스터미널 역에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만들어 시민들

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는 것에 더

해 이용자 1명당 10원씩 건강취약계층에 기부되는 프

로그램을 만들었다. 전광판에는 오늘 이용자와 누적

이용자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단순

한 계단에 인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를 부여함

으로써 자연스럽게 계단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결과를 유도하는 넛지스타일 자극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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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에너지·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가격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즉 가격 개입 정책

은 통상적으로 조세 정책이나 보조금 정책으로 연결되

는데, 최근 연구 논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격 개

입 정책은 비용측면에서 비가격개입정책보다 비효율적

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Bertrand 등 2010). 따라

서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으로서 가격 

개입 정책보다는 비가격 개입 정책이 더욱 관심을 받

고 있다. 물론 비가격 개입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도구가 비

용규모산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Allcott, 2011),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이 강조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

에 귀 기울인다면 저비용이면서도 극대화된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제

도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규범(혹은 기준)”의 개

념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기존 실험 연구와 현실 적용 사례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정부 주도의 위압적 방법이 아닌 사회구

성원의 행동에 동참하려는 (혹은 경쟁의 형태로 반응

하려는) 인간의 자발적 의지를 유도하는 에너지절약정

책은 더욱 정책달성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

제로 이러한 행동경제학적 정책 마련을 위해 최근 미

국의 백악관이나 영국의 총리실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

로 구성된 정책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적극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력비용통지서에서도 비

슷하게 차용하고 있지만, 우리 집과 비슷한 수준의 여

타 가계들의 전력 소비와 비교하고 우리 집이 얼마나 

더(혹은 덜) 절약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

는 범주 기준(예 : 월등, 우수, 평균, 평균 미만 등)을 

마련하고 이모티콘 삽입을 통해 친숙하면서도 강력한 

동기 부여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계를 대

상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유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

쟁심리가 더욱 강력하게 발휘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면 사회적 기준 정보는 더욱 큰 효과를 낳을 수도 있

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서울의 구

로지역, 대구의 성서지역 등), 우리 기업이 여타 비슷

한 성격과 수준의 기업집단의 전력 소비와 비교하여 

사회적 기준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다

면, 산업용 전력소비행태의 변화도 기여할 수 있으리

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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